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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연구진에의해세균으로부터

생성된나노튜브가반도체적인성질

을 가지는 것이 밝혀져 향후 바이오

나노물질의응용분야가반도체소재

로도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.

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

개발사업의지원을받는미생물유전

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(단장 오태광)

의 광주과학기술원 허호길 교수 및

이지훈박사연구팀이세균으로부터

20~100나노미터(머리카락 굵기의

1/1,000~1/5,000) 굵기의 황화비소

나노튜브가생성됨을처음으로밝혀

냈다. 그리고 이 나노튜브는 전형적

인 반도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

며, 자외선을 쬐어주면 전류가 흐르

는 광전도성 물질의

특성을 얻게 됨도 밝혀

냈다.

나노튜브를 생성하는

미생물은 전라남도 해

남 우항리의 공룡 발자

국 퇴적층에서 분리한

‘슈와넬라’라는 세균으

로, 노란색의 황화비소

나노튜브를 생성하고

이광물(황화비소)은세

균의 분비물질을 성장

핵으로하여섬유상의나노튜브를형

성하게된다.

생성된황화비소나노튜브를회수

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킨 후 실험을

해보면 이 물질을 통한 전류와 전압

관계가전형적인반도체적인성질을

나타내고, 자외선을 쬐어주면 전류

가 흐르는 광전도성 물질의 특성을

나타낸다.

앞서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

나노물질을만들어내는많은연구가

진행되어 왔으나, 기존 연구들에서

는 미생물에 의해 나노입자상의 물

질들을 생성시키지만, 이번 연구에

서는 최초로 튜브상의 물질이 생성

되었으며, 광전도성까지 갖는다는

점이다르다.

지금껏 바이오 나노물질 응용은

의약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

어왔으나,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폐

수를 방류하기 전에 오염물질인 비

소를 무기물의 형태로 침전, 제거하

는 활용뿐 아니라, 광 나노소자, 반

도체소재로도활용될수있어그활

용폭이넓어질것으로기대된다.

미생물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서

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으나 아직까

지 99%가 자연계에 미 발견 상태로

존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. 즉,

이 분야는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로

남아있어,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발

굴해낼 자원이 아직 많은 원천으로

여겨지고있다.

이번연구는 '07년 11월 26일자(미

국동부시간-17:00) 미국학술원회

보(PNAS) 온라인판에게재되었다.

과학기술부2007.11.27

세균으로부터 광전도성 나노튜브 생성
광 나노소자, 반도체 소재로 바이오 나노물질 응용 확대 기대

나노튜브생성사진

황화비소나노튜브의주사전자현미경사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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